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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몬 …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는 매 주일미사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하 

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신앙고백 합 

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의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사순시기의 가 

장 중요한 주제인 회개(하느님께로 발길을 돌 

림 지금의 상태를 벗어남)와 하느님을 만나는 

문제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 

다. 정말 내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믿고 실 

천에 옮기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렇게 이 

루어지리라고 믿으며 참고 견디어 왔는지를 

반성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고 산다면서 세상의 가치들 

(재물， 칭찬， 편리함， 즐거웅， 비교우위)에 집 

착하지는 않았는지， 은근히 그런 가치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 봅 

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 

도 남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있는지， 

또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동안 잘못에서 벗어나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려 노력했는지를 반성합니다. 죄많은 

나는 정말 어떤 획기 적 인 전환이 없으면 변 

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 

는지 늘 후회스럽습니다. l 세상에서 잘되고 칭찬받고 적탕한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인기있 

게 사는 것이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가는 데에 

김진화신부 

(우림 성당주임) 

왜 장애가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잘만하 

면 이 둘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 

며 살다가， 정작 세상 것들 중에서 한가지라 

도 잃으면 하느님과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 

고 마는 지금의 저를 반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혹들을 성경 말씀으 

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잘 준비하 

여 부활을 살고 싶습니다. 

숲머리 생각 

A.흔 40일， 
영혼흩 싫 께l우j야 힐 시관. 

문정섭(베드로) 



말씀요뻐|서 

참된 힘 

최용준신부 
뉴욕 S.I 본당주임 

“ ‘우리를 빅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휠한 히펀f입니다.’ 에스테르의 입에서 
이 밀JOl 떨어지자， 히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에스 7，이 

힘이 있다고 위 

세를 멀치는 자는 

언젠가 쇠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천하를호령 

하는 영웅호걸의 

웅대함도 소설에 

서나가능할뿐현 

실에서는없다. 인 

간의 상상과 허영 

은온갖우상을만 

들어 사람을 도취하게 하지만 결국 하릴없는 

졸부들의 헛된 꿈일 뿐이다. 진정한 용기와 

위대함은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빛깔이어야 한다. 세상의 힘은 쇠하고 말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힘은 쇠하지 않는다. 

에스테르는 왕후였지만 연약한 여자였다. 

그녀의 성품상 힘과 권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힘을 과시할 간교함은 

더욱 없었다. 하느님의 뭇과 올바름으로 왕실 

에 봉사하는 소임만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만의 모함으로 유다인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을 구하고 

자 하는 그녀의 마음에 절망이나 비겁함의 그 

림자는없었다.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오히려 힘과 권세를 

부렸다. 권력의 힘에 맛들인 그는 백성들에게 

우러름을강요하고 

비위에 거슬린 자 

들을죽이려 했다. 

모르도카이와유다 

인들이 몇에 걸려 

들었다. 맞서는자 

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그러나그 

의 음모가왕후의 

고발로 드러나고 

사건의 진상이 밝 

혀지게 되었다. 왕의 분노와 저주가 떨어졌 

다. 헤어날 길 없는 나락 앞에서 하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위풍당당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졸부의 비 

굴함만이 남았다. 

진정한 힘과 용기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 

니다. 에스태르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힘은 

하느님께 의탁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세 

상의 권세는 대단해 보여도 허약하기 짝이 없 

다. 자신마저 파멸로 인도하기 십상이다. 하 

만은 스스로 우쫓대다 제 꾀에 빠지고 말았 

다.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위기와 

어려웅이 닥쳤을 때에야 사람은 본 모습을 드 

러낸다. 비굴한 자는 결말의 순간에도 추하 

다. 사람은 때론 반전의 순간이 있음을 생각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박종구(바드리시오) 

<2> 200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옴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옴을 이루는 것처럼"(1코린 12,12) 



소리 

차연이 약이다 

갓돌이 넘은아기가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병 

원에 입원 

했다가， 이 

제 퇴원했 
다는아기 

의 엄마를 

만났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지어 먹였 

는데도 폐렴으로 발 

전해버렸어요. 약의 강도를 높여도 점점 심해져 

갔다니까요 항생제가 무서워 약을 함부로 먹이 

기도 힘들어졌다는 그 엄마에게 아기가 감기에 걸 

리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다. 일 

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외에 아기가 아플 때 약 

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에서 약을 찾아보도록 하 

였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도 초록의 잎을 건재 

하게 과시하는 곰보배추라는 풀을 일러 주었다. 
농약 성분이 없는 논둑이나 밭 가장자리에 돋아나 

는 곰보배추는 잎이 작은 배춧잎 같이 생겼어도 

곰보자국이 난 것처럼 오돌토돌하다. 이 곰보배 

추를 잎사귀와 뿌리 채 캐다가 달여 먹이면 항생 

제에도 듣지 않는 감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자연요법은 부작용이 없어서 좋다. 수년 

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 환자들에게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곰보배추를 모르는 이 

입딩송 시:떤 91(90) .15.16 참조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아고， 그를 해멍〉바f어 

영에롭게 히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계 히어 흡족케 

히리라. 

제l독서 신명 26,4-10 

획답송 시펀 91(90).1-2.10-11 잉-13.14-15(@ 15L 참죄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힘께 계시옵소서. 

제2독서 로마 10,8-13 

신세대 엄마를 데리고 곰보 

배추를 찾아 나섰다. 논둑 

에 새파렇게 돋아난 곰보배 

추를 필요한 만람만 캐도록 

하였다. 혹시 필요한 주위 

의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인 것이다 마침 한창바깥 

김계숙(요안나) 
쌍백합편집위원 

세상을 궁금해 하느라 밖에서만 사는 아기에게 감 

기 기운이 있단다. 집에 가던 즉시 곰보배추를 달 

여 연하게 보리차처럼 마시게 하였다. 며칠 후 아 

기 엄마가 전화를 했다. “신통하게 그 약물을 잘 

먹더니 약을 먹이지 않아도 잘 나았네요 

우리는 이제껏 몸이 아프변 병원을 찾고 양약을 

먹어왔다. 우리가 무심코 남용하게 된 약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저항력을 약하 

게 한다. 저항력이 약해질수록 우리 몸의 병원균 

은 항생제에 길들여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예 

부터 우리 조상들은 모든 풀과 나무를 약으로 여 

겨왔다. 곧 자연을 약으로 간주한 것이다. 우리 
몸은 자연이다. 자연은 자연으로 낫게 해야 한다. 

하느님이 주신 자기 몸을소중하게 여기고스스로 

돌볼 때 우리는 하나의 자연이 될 수 있다. 며칠 

있으면 따뭇한 봄이 찾아온다. 무조건 약을 먹어 
야 낫는다는 인식의 빗장을 열고 들판을 걸어보 
자. 우리 주위에 흔한 풀들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자 

라는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두자. 아이들의 손 

을 잡고 하다못해 쑥과 냉이와 꽃다지의 이름이라 

도불러보면 어떨까? 

복음 환호송 01터14，4c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죠삐받으소서 ， 

O 사람은 맹반으로 살지 않고， 아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말씀으로사느니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친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4，H3 

영성체송 마태 4，4c 

사람은 뱅반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말씀으로사느니라 

2월의 성인-율리안나， 가우댄시오， 루치오， 도나토 <3> 



랜드 새로운 전주의 
’특별기고‘ 

종교박해시대(1784년 - 1886년)에 전라도의 천주교 교우촌들은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박해의 강도 
가 비교적 적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전라도 안에서도 평지보 
다는 산골짜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자유를 얻은 이후에 세워진 한옥성당들(되재성당， 수류성당， 
신성리성당， 어은동성당， 화산성당) 역시 산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전주 담임 신부였던 보두네(尹. X. Baudounet) 신부는 전동성당을 전주와 같은 대도시에 그것도 
오목대를 염두에 두었다. 오목대는 당시에 전주읍성과 가까우면서도 높은 구릉으로 성당의 입지로는 제 
격이었다. 전망이 좋은 장소에 성당을 세우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선포(Kerigma)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주의 유생들 입장에서 볼 때， 오목대에 성당이 세워진 
다면 읍성 안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모양새가 되어 자존심이 상하여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전주를 
방문한 뭐댈 주교는 장차 대도시인 전주가 선교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고려하여 오목대를 포기하였다. 
그렇지만 보두네 신부는 풍남문과 경기전 사이의 바로 앞에 전동성당을 세움으로써 성지로 탈바꿈시켰 

다. 유교에서는 사형장이나 벼락 맞은 곳 또는 절 터 등을 집터로는 금기시하였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동성당의 정면이 항상 읍성의 객사나 경기전이 마주보이도록 북향으로 
배치하였다. 명동성당의 정면이 경복궁을 향하도록 배치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동성당 
은 남문시장과 인접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라 
서 선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 역시 고 
려되었을것이다. 

보두네 신부는 또한 전라도에 천주교를 처음 전파 

하다가 신유박해 때 죽은 유항검(柳↑E險)과 그의 일 
가족 7명을 지명자산 묘역에 안장함으로써 치명자산 
일대는 천주교 묘지경관으로 조성하였다. 보두네 신 

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유항검 일가족의 치명자들 
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상징성과 아울러 산 
을 오르는 고통을 통해 순교자들의 죽음의 고통을 체 

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치명자산 정상은 전주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신자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권력주체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 
치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결국 치명자산의 성지경관은 천주교의 위상이 복권되었음과 아울러， 
유교담론의 효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던 일종의 상정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참고) . 

한편 1984년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후 200주년이 되며. 1987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교구가 
자치교구로 설정된 후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로 한국인 성인들의 배출과 아울 
러 ， 이들이 묻혀 있던 성지들의 조성과 관리가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주교구에서도 성지사업을 본 

- ‘쐐 l 
| 확’ ~간짧;‘愈;센I짧. 

l쉰灣급;뜸麗.책! 
- -~길'!"] --;:~ - = 

치영자산 몽마르뜨 그림 1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진선미 꽃집 ; 봄학기 수강 모집 
아동입양상담및 
후원상담 

문의 : 02)764-4741"'3 

茶(다례) 수강생 모집 
생휠차반 6개월， 생휠다례， 
전통다례， 풍류다례， 말차다례 
모집기간 1월~2월 
개강 3월 
장소 루길다원(한옥마을 내) 
문의 288-3494 

정루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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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근배(방지거). 박선재루시애 

http://www.성7f정입양원 com 
'lf 011-680-6575 

(063) 220-2644~5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정사이 

'Il' 222-0004 

성주간에 대한종교음악 

: 가톨릭성가대 지휘자 교육 실시 : 
대상 지휘자외번주자 

일시 3월 4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스 가톨릭 센터 3흥 회의실 

신엉 및 접수 교구 사목국(28하애041) 

*당일 회의실에서 접수 

챔인아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g원 j 

전진아(실비애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11'(063μ62- ηη /018→ì48-ηπ 

‘숲정이’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연 면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장헝문명전문병원 

장 문 외 과 
치질 변비 유방크리늬 

전문의최성양루게 
전문의 인 해 센사도요힌) 
전문의이절증 

WWW.lanq mu n.com 
대표전화1Í'(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유* 사랑외과 
유방전문클리닉 
유방암검진 

원장 소우성(스테따뇌 

서신동 E마트앞 
당(063)253-B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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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진 성(미카엘) 

f크 새 전주교구청 솔내 본당 · 전주공고 교사 

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치명자산은 전주교구의 신앙의 메카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에 

서 성지순례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에 전주교구에서는 이목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학교(전주공업전문대학교) 부지를 구입하여 교구 

청을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치명자산 일대가 주목받게 되었다. 보두네 신부에 의해 전동성당이 세워 

지려다 실패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치명자산 일대가 새 교구청의 이전 장소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현재 

의 전주교구청 건물은 처음 세워진 1970년대 초와 달리 그 상징적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다. 시대에 따 

라 전주를 대표하던 랜드마크(landmark， 상징물)들로는 전동성당， 치명자산 성지， 예수병원， 서문교회， 
건지산， 승암산， 경기전， 풍남문， 전북대 본관， 코아 백화점， 전주역， 시청， 빙상 경기장， 이마트， 롯데 백 
화점，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일반적인 경관상의 이미지는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그 건축 규모가 웅장하고 고도가 높으면서도，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교구청은주변의 높은상가들에 따묻혀 신자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 

가 있었다. 종교경관은 간접선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경관상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 
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전동성당과 

-명동성당이 왜 초창기에 언덕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기억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치명자 
산 기숨에 세워지는 새 교구청은 신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전주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는 종교적 입지 조건을 충족선킨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전주시 남쪽에 위치하는 치명자산 일대의 장소성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치명자산 

일대는 도읍지(후백제 시대) • 불교 도량(고려시대) •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성역(조선 시대) • 천주교 
성지(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등으로 그 장소적 의미가 변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치 

명자산 일대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종교들의 성지로 재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새 교구 
청이 치명자산 기숨에 세워지는 장소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치명자산처럼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갖는 장소는 종교 
적으로 혼돈의 세계에 대한 고별을 의미하며 종착점 또는 

절대적인 의지처를 제시하기 위한 장소이다. 따라서 그 
장소는 어떤 상징만으로도 장소의 거룩함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 상징은 풍수지리적 명당일 수도 있고， 불교 

적 이상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교적 성지일 

수도 있다. 종교적 인간은 성화된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욕 
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 교구청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새 교구청 또한 전주의 대 
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 새교구청 조감도 

r-.---- 칠석혹 괴후과 f--------- 후보쇼혹 효배 꽉- 사부활(예-호칠 W A닫쉰i베호칠 i 
주제 무지개 원리를용한교육철학 1: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01싱， 고졸 01싱， i! 

|’ 나 컴퓨터 잘 훨용하시는 침신한 신자 
강성호(이냐시오) 빅민정(루비내 강사 차동엽 신부님 l! 전산업무(워드 엑셀 등) 숙련자 ” 

시간 2월 28일 오전 10시~잉시 ” 제훌서류 세례종명서， 졸업증명서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L 메O없)짧00 값 전통 성당 끼 기한 3월 2일(금)까지 

롯데백햄 옆 캘 2없렐펌웰i 써실(284때 • 문의 : }..171동 성당願아니 대상 성심유치원 학부모 'ìP r 'i'-Y- I! 문의 : 전동 성당 사제관 281-0098) 기한 3월 18일(주일)까지 

-------,!: :'1--------------------- ‘ 

일일피정 인보성체 수도회 n 예수희 성소모임 ; 솔내청소년수련관 직원 모집 ; 
i 주체 : 너 나톨 사량하느냐? 교회음악원 3기생 모집 C 일시 :3월 3일띔 오후 μ i! 모집쁨 교뽑 직원 1영 

l: 2
n

l' ~，~ ~，2~~ ，_:_:~_~:~~. p 저l흩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일시 3월 걷일(주일) 쟁때 X빼 및 ;'1도지괴행1넨 쟁때 용 !: 장소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 최종학력 졸업종명서 1부， 주민뚫둥본 1부 

오전 10}..1~오후 μ| 사자괴행1덴 오르간 E빠및 성약 1뾰냐업 “ 주제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각종 X찍한냄 각 1부 
장소 치영X쐐옹기가마 성잉 장소 인보성치싸탑l i; 디의 O낀끼운1803 문의 및 서협흩 O없견8-8588. 4뼈 
대상 20대 미혼 여성 문의 : 011--B67-7205 간 z ’ ’ 011-9728-1803 전주시 덕진구 승전동 2가 170 
연락처 . 전주 바오로 딸 서원 *271생 수료미사 및 3기 개강미사 :3월 ” ‘ 

: (R 252{영98) 맺(된 /3월 5일퇴 첫 강의 값 대상 캘학생 이상 -“ 3월 1일(주일)2했|까지(옆일 포힘) , 

*가정상담실(가족관계 · 부모자녀 부부문제 · 혼인준비 등)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률'281-0142) < 5 > 



교구소식 
--J 

。

。 i 교육·피정·연수 
‘ 교구장일정 *좋은영화포럼 

• 서울 가톨릭대학교 개강 피정 
·천호피정 - 있0-11/’걷 ~ ~!:-녕 
2월 27일(화) 오전 10시 

2월 25일(주일)~28일(수) 
•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전처|교육 신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다. 하 

·대전 탐방성당은혜의 밤강의 미사 3월 4일뜸일) 오전 10시~오후5시 %분 지만 인간은 그를 받아들일 수도 
2월 27일(화) 윤호관(전주가톨릭신학원) 있고 거부할자유가 있다. 

• 해성고등학교 입학식 특강 • 청년성서 묘밤의 죠!XI 
이 영화는 신을 심판대 위에 놓고 
각 참여자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3월 2일(금) 오후 2시 3월 4일(주일) 중앙 성당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겨루며 
·고산성당견진 • 초둥부 교리교사 아카데미 1차 파티장에서 게임이 진행된다. 
3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3월 4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과연 하느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 

·청년성서 E밤의 챈| ·매령회원교육 
를가지고있는가? 
나와 하느님관계를 질문하게 하 

3월 4일(주일) 오후 3시 30분 3월 11일(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며， 내 안에 잃어버린 하느님을 찾 
τZ5「아。서 。다 。

·전례봉사자교육 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 3월 18일(주일) 오후 2시 윤호관 · 일시 :2월 28일(수) 오후 2시 
‘ 미사 · 맹사·모임 ·가톨릭센터 3층강당 

§ 기타 ·상영시간: 28분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2007년도 전주교구 가톨릭챔버 
• 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단원모집 
2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센터 -대상’음악전공자 교구설정 70주년 기념 

• 성 바오로 복지병원 후원회 월례강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재 사진·영상자료 수집 
의와미사 · 악기 - 바이올린，오보에，플룻，콘트 

2월 26일(월) 오후 2시 - 강의 라베이스， 트럼옛 등(현악， 목 

오후 3시 -월례미사 관，금관악기모집) 

차량운행 잉시~오후 2시 중앙성당앞 · 오디션 3월 15일(목) 오후 8시 

• 군산 사저|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센터연습실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문의 : 오랑(4약f나) 018-893-9589 

·성모기사회 모임 
• 김정원 토마스 신부님 5주기를 기억 
하는 미사가 있사오니 기도와 참여 

3월 3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부탁드립니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3월 1일(목) 오후 7시 전동 성당 
3월 3일(토) 오전 10시 $분송천동 성당 

·군산 õf나회 미사 전주교구 ε애H인 복지협의회 

3월 4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성당 자원봉사자모집 

·포콜라레모임 · 봉사내용 : 첫째 일요일(군산 나운동) 

3월 4일(주일) 오후 2시 수화봉λh 둘째 일요일(전주 삼천동) 수 

복자성당교육관 화봉사， 셋째 일요일(익산 부송통) 반주 

• 교구 가훌릭 미솔가회 모임 
봉λh 미용봉사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여 

· 봉사시간 : 오후 1시4시 
소중한 신앙의 역사가 담긴 사진 3월 5일(월) 오후 7시 센터 온가 · 문의 : 회장 임한복 011-672-6509 

문의 : 박종구\018-4608-4599) 지도신부 양석현 011-681-0610 과영상자료를수집합니다.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모임 문의 :교구홍보국 
3월 8일(목) 오전 10시 덕진 성당 • 전주가톨릭신학원 개강시간 (285-0041) 

·혼인강좌 · 교리교육과 1:2월 26일 오전 10시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 
2월 25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신앙연수과 1:2월 26일 오후 7시 의 사은품을드리며， 사용후반 

·치명지산시순절 미사 · 성서교육과 1 :3월 2일 오전 10시 환해 드립니다.(2월 28일까지) 

새벽 5시 30분 : 옹기가마(주차장) · 교리교육과 2:2월 28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산상성당 · 신앙연수과 2:2월 28일 오후 7시 

·빛따라기자단발대식 
· 성서교육과 2:2월 27일 오전 10시 

째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현금 ·성서연수과 
3월 4일(주일)센터 전주 주간 3월 8일 오전 10시 (2/11-2/17) 

• 익산 시랑의 다리 월례미사 야간 3월 8일오후 7시 교구유치원분과수녀님들 4，αXl，αxl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군산 2월 26일오전 10시 

영등소라성당 익산 2월 26일오전 10시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약 24，αP유로 

<6 > * 전주교구 홈페이지 http://jcotholic.or.kr에서도 ‘숲정이’ 를 볼 수 있습니다. 



[ 임순남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토도 o 0 

@은혜로운사순절을보냄시대 · 매일미샤 매일묵상집을읽고생활합시대 

@부임잉2일) 공소권말가리다수녀님， 이헬레나수녀님-환영합니다! 

@ 축하합니다! 운봉공소 교육관 및 기도실 완공1: 축성식 후 3시 

1. 오늘 . 성전신축 2차 헌금 
2. 병자 봉성체 : 28일(수) 후 2시 
3 성시간， 성체강복 3월 1일(목) 4. 주일학교 고백성사일 3일(토) 
5. 저to; f 성전t혹을 위한 묵주기도 1α멘단 바치71 : ~148，133댄:+610단) 

6 성전신축헌금 . 익명 2만 
7 치주@예비신자카드봉헌식 @꾸리아@성소후원회비납부의날 
l 지난주 봉헌금 : 1， 365 ， 600원 l 교무금 : 745， 000원 

@ 미납된 교무금과 교구청 신축헌금 봉현(완납)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사순절 저금통 각 가정에 가져 가십시오 

@ 차주 공소미사 안성공소 

@ 성당청소 : 3월3일(토)- 사정，교통반 

1. 모임 : 성심회 -3월2일(금) 10시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827 ， 000원 • 교무금 : 172 ， 000원 

@사순시기 매주금요일 9시30분십자가의 길 

@ 예비자교리 3월부터 : 주일반-주일 오전9시 ， 목요일반-저녁미사후 

@ 꾸르실료 및 M.E 수료자 1일띠정-3일(토) 

1. 금주모임 : 꾸리아-미사 후， 제대회-2일(금)미사 후 

2. 차주모임 : 사목회-미사 후， 구역장-7일(수)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 ， 242， 710원 • 교무금 : 720， 000원 

@ “사람은빵만으로살지 않는다"(루카 4，4). 
@ 보속과 재계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냉시다. 
@없X년도교무금을완닙해l고 'XJJ1년도교쁨을신입해주λ171 llr랍니다 
@ 선교의 해 - 성경완독， 신앙서적 읽기운통에 적극 참여바람. 
1. 예비자 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신부님반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수녀님반， 많은 인도바랍니다. 
2 성경통독반 :2월 28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 - 12시， 
※ 목밤 8시 -10시 -많은참여 바랍니다. 

3. 꾸리아 월례회의 3월 4일(일) 교중미사 후 
4.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 현재 513， 760단 
5 센타 신축헌금 신입액 : 159 ， 564 ， 000원， 납입액 : 118 ， 310， 000원 
• 지난주 봉헌금 : 2 ， 350 ， 300원 l 교무금 : 610，000원 

쭈임신부 갱3-0750 시 무 실 433-2541 쭈임인부 생 식 수 
FAX: 433-7599 수 녀 원 433-1531 시옥외정 구 동 수 
인들g소 영3-3177 유 끼 원 ‘ 갱3-2293 

@ 예비신자교리 11일부터~ 

1. 금주 CD 25일(일) 미사 후 상장예식 교육， 대건회 

@ 27일(화) 병자영성체 @ 1일(목) 미사 후 사목회 

@ 2일(금) 유치원 입학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2 차주 CD 4일(일) 예비신자환영식(전8 : 30) ， 꾸리아， 꾸리아 

직책별 교육(후2，1.1}， 예비신자 환영 식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회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 197 ， 59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통독합시다 

4. 금주전례 : 해설 문정희， 독서 - 이종권， 이진영 

5. 차랑봉사 : 변홍섭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레 · 해설 - 조경희， 독서 - 이종권， 이진영 

7. 차량봉사 . 김옥기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쭈임신부 643-3661 시 무 실 642- 2164 쭈임신부 빅 종 용 
FAX : 642-2164 수 녁 원 643-36(() 시목외앙 노 깨 진 

@ 다음주일은 만남주일이며 교무금， 성소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1 공소미사 : 성수 -28일 후， 7시 
2. 성체강복 :3월1일 후， 7λ130분 미사 후 
3 차주부터(3월3일 토， 후4세 어린이 미사 시작됩니다 
4 은요떨 구합LI대사무실 비품， 소성당 성물) : 배귀자 60만원(장의자2께 
5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누계 60， 744， 131원 
6. 감사헌금 ‘ 익명 492， 250원， 양귀자 10만원， 김성아5만원 
박영순3만원 이정소3만원 

7 구역장회의 · 오늘미사후분도관 
8 치쥐만남주멜 · 해설자， 독서자 봉헌자， 미사후잠시 만려이 있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96， 500원 • 2차헌금 : 934， 000원 

@ 사목회임원，신심단체임원연수 

※ 주제 : 애니아그랭(내적여정) 
※ 일시 2월25일(주일) 오후 1시-저녁 10시 
※ 장소 : 교육관， 지도 . 박정자 수녀 님 참가비 : 3 ， 000원 

1. 성서 통독반 모임 : 매주 수요일 저녁8시 
2 십자가길 사순절 매주 금요일 미사전(9시 30분) 
3. 선교분과 교육 : 25일주일오후(2시)윤호관 
4. 사회복지분과 교육 :3월4일오전(9시30분)윤호관 

5. 사순절 저금통 : 가져가세요 
6. 감사헌금 : 어르신성경공부반 8만원 
l 지난주봉헌금 : 782， 000원 l 교무금 : 30，000원 

@ 사순시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개와 보속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 이주민을 위한 영어미사: 후 2시 
@ 주일학교 개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성체강복 :3월 1일(목) 미사중 
2. 금주참여공소 : 상，하동 3 금주공소미사 ‘ 번암， 치주-수분， 하동 
4 금주전례 · 김원순， 차주-장요섭 5. 금주독서 . 이범수， 강순이 
6. 차주독서 : 조스태따노. 김복순 7 금주봉헌 · 이기준. 박연심 
8 치주봉헌 · 이영기. 김원남 
9. 차량봉사 금주-장요섭， 치주 김철수 
• 지난주봉헌금 : 665 ， 700원 l 교무금 : 50， 000원 

@ 6일(화)10시 구역반장모임 @ 7일(수) 안나， 아브라함회 

@ 11일(일) 이명서베드로회 

3. 판공 CD7일(수) 12시 오암공소 @ 9일(금) 12시 통향， 안천 

4 십자가의 길 : 화， 금 미사 30분전 

l 지난주 봉헌금 : 1， 379 ， 000원 • 교무금 : 405， 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2월 17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촉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앙， 영등소라 

-t!훌기금 배정액 90% 01상 납부한 본당 : 고창， 금암동 
- 신촉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신풍， 용안， 중앙，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나바위， 

순칭， 고산， 나운동， 나운2동， 오수， 서학동， 월명동， 우림 
- 신촉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여산， 소룡동， 봉동， 신동， 덕진， 서신동， 숲정이，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영등동， 조촌동， 원평， 대야， 솔내， 함얼， 수류 
노송동 

- 신촉기금 배정액 60% 01상 납부한 본당 : 무주， 송천동， 효자동， 삼천동， 연지동， 주현동， 미룡동 

여| AL--} Lt-ji -t「:j 。H 비 올 -, 

15,000 ,000 9 ,846 ,539 65 .64% 

1,000 ,000 1,219 ,274 121.93% 

1,500 ,000 633 ,229 42.22% 

500 ,000 232 ,824 46 .56% 

18,000 ,000 11 ,931 ,866 6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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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작가 엔도 슈시큐의 소설， <침묵〉은 1638년 일 
본의 박해시기에 선교를 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히는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 

보다도 성스러운 이상과 구원이 이웃을 위한 끝없는 사 
랑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 

제， 즉 고통과 죽음에의 공포 때문에 배교를 하느냐， 아 

니면 자기 때문에 신^~들이 고통을 받아 거꾸로 매달려 
야 하느냐의 양자택일의 궁지에 몰린 신부가 결국 신자 

의 죽음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꽤교’ 를 선택했던 

그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그는 두려움을 벗어나 자유로 

워졌을까를묻고있다. 
소설 〈침묵〉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금월에 개봉되 

는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도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 제목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 
고 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 

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 하느님 
과 함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그 
릇된 하느님 상’ 을 없앨 때 ‘진짜 하느님 상’ 을 만날 
수 있고，그리고그분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 뭔가해 

주셔야 하는 하느님이 아닌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면，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하느님이 원하는 진정 
한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구원과 구도의 과정을 담은 영 

화이다. 영회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가 아닌 각각 

의 이야기 덩어리가 보여주는 상정을 관객이 각자의 주 

관에 따라 주제와 의미를 엮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논리 
적인 연관성을 찾다보면 이 영화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 
니라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우리는 영화속에서 선택 

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어느 것은 가치가 있는 만큼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 라 

는 이분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선택 
하든 가치있는 것이라 했을 때 보다 나은 선택은 무엇일 
까를 고민하게 한다. 신학생 수현은 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그가 선돼한 길에 두려움을주고 있 
음을 느끼며 늘 햄릿처럼 주저주저하는 모습이다. 반면 

에 단순한 성격의 수사는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주는 것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돈커호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각각의 등장인 

물들을 통해 신학생 수현의 또 다른 모습을 상징으로 보 
여주면서 선돼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과의 갈동에서 
고뇌히는 수현의 모습올 보여준다. 그리고 진정한 지·유， 

‘깃털처럼 가볍게’는 그가 선돼한 길이 선택하지 않을 
길을 외면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선돼하지 않은 길 
을 다독거리며 꿀어안올 때， ‘포도나무를 베어낸 그 자 
리에 다시 솟는 포도나무’ 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확실히 이 영화는 종교와 사랑에 대한 구원의 
멜로드라마이다. 콕 한번 보시길 권고하고 싶다. 

-홍보국장서석희신부 


